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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상법 주요 내용

¡ 개정 상법이 2025년 7월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22일 공포되었음(법률 제20991호)

Ÿ 이번에 개정 상법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14건의 상법 개정안을 통합하여 마련한 대안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3% 룰’ 정비 등 그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던 개정 사항들이 반영되었음

○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의 직무 수행 시 ‘총주주’의 이

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함을 명시함(개정 상법 제382조의3)

∙ 기존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만 정하고 있었으나, 회사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은 결과적

으로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이사는 주주에 대해 간접적인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음

∙ 그런데 최근 물적분할, 지주사 설립 등 사업 구조 개편 시 회사 자체의 손익에는 영향이 없으나 소액주

주의 지분적 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개정 상법에서는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및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점이 명문화됨

개정 상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요   약

2025년 7월 22일 공포된 개정 상법은 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

주’로 확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였음.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②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

립이사’로 변경하는 한편 의무 선임 비율을 1/4에서 1/3로 확대하고, ③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합산 3% 룰’을 적용

하며, ④ 주주총회 개최 시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도록 하였음.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 증가 및 이로 인한 경영 판단 

위축 우려가 제기됨. 소송 및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우려를 덜고 적극적인 경영 판단이 가능

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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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 특례조항(제13절) 중 사외이사 선임 비율을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합산 3% 룰’을 적용하며,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였음

∙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1/4에서 1/3로 확대함(개정 상법 제542조의8)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종전과 같이 3인 이상, 이사 총수 과반수 요건을 유지함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합산 3% 

룰’을 적용하도록 함(개정 상법 제542조의12)

- 개정 전 상법은 (i)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에는 ‘합산 3% 룰’을 적용하고, (ii) 사외

이사인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에는 ‘단순 3% 룰’을 적용하였음1)

-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 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3% 룰’ 적용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기교적

이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사외이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합산 3% 룰’을 적용하기로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주주총회를 병행 개최하도록 함(개정 상법 제542조의14)

- 다만 위 조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회사 정관에서 전

자주주총회를 병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시사점

○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이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상법에 비해 강한 규제를 적용받

고 있는바, 이번 상법 개정이 보험회사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금융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고 사외이사 수도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하

여야 하며(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12조),2)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

1) ‘3% 룰’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주주가 자신이 가진 지분 중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임. 예컨대, 지분 10%를 보유한 주주의 경우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10%

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에는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한편, ‘합산 3% 룰’이란 

‘3% 룰’ 적용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는 것이고, ‘단순 3% 룰’이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소유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3%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예컨대, X회사 지분을 최대주주 A가 10%, 그 특수관계인인 B가 5%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산 3% 룰’을 적용하게 되면 A와 B는 합산 지분율 15% 중 3%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단순 3% 

룰’을 적용하게 되면 A와 B가 각각 3%를 행사할 수 있어 합산 지분율 15% 중 6%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

2)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 및 자산총액 3천억 원 이상 5조 원 미만인 보험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1/4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 상법에 비해 사외이사 의무 선임 비율이 오히려 낮으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6조, 

제12조), 대다수 보험회사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어서 개정 상법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외이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합산 3% 룰’이 적용되고 있음(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19조)

○ 한편,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 및 이로 

인한 경영 판단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사의 책임 확대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일부 주주에 의한 남소 우려도 있어 결과적으로 이

사들의 소극적 경영 행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회사의 이익과 일부 주주의 이익이 불일치하거나 주주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이사

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상충될 수 있어 법적 분쟁이 예상됨

○ 이사들이 소송 및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우려를 덜고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항목 및 보장 범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특히 소송비용 보장 확대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표> 개정 상법 주요 내용 및 시행일

조항 내용 시행일

제382조의3
Ÿ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
Ÿ 이사의 직무 수행 시 총주주의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

2025. 7. 22.

제542조의8 등
Ÿ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Ÿ 총 이사 중 독립이사 의무 선임 비율 상향(1/4 → 1/3)

2026. 7. 23.

제542조의12
Ÿ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법인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사외이사 여부 

불문하고 ‘합산 3% 룰’ 적용
2026. 7. 23. 

제542조의14 및 15
Ÿ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주주총회 병행 원칙
Ÿ 실시간 결의 참석 가능하도록 운영

202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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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y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Act

The amended Commercial Act (Act No. 20991) was promulgated on July 22, 2025, 

following approval by the State Council on July 15. It consolidates 14 amendment 

bills introduced from the 22nd National Assembly and introduces key changes that 

have attracted public attention, including the expansion of directors’ duty of loyalty 

and revisions to the “3% rule”.

The Amended Commercial Act:
Key Revisions and Implications

ABSTRACT

The amended Commercial Act, promulgated on July 22, 2025, introduces 

several key changes: ① It expands directors’ duty of loyalty from the 

company alone to both th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thereby 

strengthening their responsibilities. ② The term “outside director” is 

replaced with “independent director,” and the mandatory ratio is 

increased from one-fourth to one-third. ③ Listed companies with total 

assets of 2 trillion KRW or more must apply the “aggregate 3% rule” to 

the largest shareholder’s voting rights when appointing or dismissing 

audit committee members. ④ Electronic shareholder meetings are 

required to be held concurrently with physical meetings. As directors’ 

obligations to shareholders increase, concerns have arisen over more 

lawsuits and a chilling effect on management. In response, directors and 

officers (D&O) liability insurance is expected to play a greater role in 

supporting active business decisions by mitigating legal and liability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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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ey revision is the expansion of directors’ duty of loyalty to include both th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with the amended Act explicitly stating that, in 

performing their duties, directors must protect the interests of all shareholders and 

treat them fairly (Article 382-3 of the amended Commercial Act). Under the 

previous Act, directors’ duty of loyalty was owed only to the company, with any 

duty to shareholders seen as indirect, based on the idea that increasing corporate 

value would ultimately benefit them. However, recent restructurings such as 

spin-offs and the creation of holding companies raised concerns, as they did not 

affect company profits but harmed the equity value of minority shareholders, 

highlighting the need to clearly recognize directors’ duty to shareholders. 

Accordingly, the amended Act clarifies that directors owe a direct duty of loyalty to 

both th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and must protect the interests of all 

shareholders and treat them fairly.

The amended Commercial Act also revises special provisions for listed companies 

(Section 13), including raising the required ratio of outside directors, applying the 

“aggregate 3% rule” to the largest shareholder’s voting rights when appointing audit 

committee members, and mandating electronic shareholder meetings in principle. To 

emphasize the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s and strengthen their supervisory 

role, the term “outside director” has been changed to “independent director,” and the 

required ratio increased from one-fourth to one-third of the board (Article 542-8). 

For listed companies with assets of 2 trillion KRW or more, the aggregate 3% rule 

now applies to the largest shareholder when appointing audit committee members 

(Article 542-12). Under the previous Act, (i) the “aggregate 3% rule” applied to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audit committee members who were not outside 

directors, and (ii) the simple 3% rule applied to those who were.1) Due to criticism 

1) The “3% rule” limits each shareholder to exercising voting rights up to 3% of the company’s total voting shares when 
appointing auditors or audit committee members, regardless of how many shares they actually hold, in order to restrict the 
influenc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For example, a shareholder with a 10% stake may vote the full 10% on general 
matters but only 3% when appointing auditors. The “aggregate 3% rule” applies the 3% cap to the combined shareholdings 
of the largest shareholder and their affiliated persons, while the “simple 3% rule” applies the cap separately to each 
shareholder. For instance, if A holds 10% and an affiliated person, B, holds 5%, they may exercise only 3% in total under 
the aggregate rule, but up to 6% under the simple rule.



that applying different versions of the 3% rule based on director status was overly 

complex, the amended Act now applies the aggregate 3% rule uniformly, regardless 

of whether a nominee is an outside director. Finally, listed companies above a 

certain size must in principle hold electronic shareholder meetings concurrently 

(Article 542-14). However, as the article provides an exception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companies may opt out of electronic 

meetings through their articles.

2. Implications

Most of the amended provisions for listed companies under the Commercial Act 

also apply to insurance companies. However, as insurance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are already subject to stricter regulations under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the impact on insurance company governance 

is expected to be limited.

Meanwhile, the expansion of directors’ duty toward shareholders has raised 

concerns about increased lawsuits and a potential chilling effect on business 

decisions. Broader liability may heighten uncertainty in corporate management and 

lead to excessive litigation by certain shareholders, resulting in more passive 

decision-making. Legal disputes may also arise when the company’s interests 

conflict with those of individual shareholders or among shareholders themselves, as 

directors’ duty to the company may conflict with their duty to shareholders.

In this context, D&O liability insurance is expected to play a greater role in 

supporting autonomous and proactive decision-making by directors, free from the 

fear of lawsuits or liability for damages. This highlights the need to review its 

coverage and scope, particularly regarding litigation cost protection.



Provisions Key Revisions Effective Date

Article 382-3

Ÿ Expansion of directors’ duty of loyalty to include both th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Ÿ Protection of all shareholders’ interests and fair treatment 
of all shareholder by directors

2025. 7. 22.

Article 542-8 
and related provisions

Ÿ Renaming “outside directors” as “independent directors” for 
listed companies

Ÿ Raising the mandatory ratio of independent directors(1/4 → 1/3)
2026. 7. 23.

Article 542-12
Ÿ Application of the aggregate 3% rule to audit committee 

appointments regardless of outside director status, in 
companies with mandatory audit committees

2026. 7. 23. 

Articles 542-14 
and 542-15

Ÿ Mandatory concurrent holding of electronic shareholder 
meetings for listed companies above a certain size

Ÿ Enabling real-time participation in resolutions
2027. 1. 1. 

<Table 1> Key Revisions and Effective Date of the Amended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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